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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4일 새벽에 기도를 할 때에 여러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중 특히 수료식을 앞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를 이곳 가운데 불렀음을 아느냐? 이제는 나의 마음을 알고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을 해다오. 너희들 이곳 가운데 와서 많이 놀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다시 온다는 이 말은 진정 나의 말
이고 참말이로다. 그러니 너희는 이 말을 듣고 나와 늘 대화하며 나를 맞이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정녕 오늘 맞아야 그
날에 맞을 수 있다. 너희는 이제 수료하고 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 것이라 믿는다.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느라 너무 수고가 많았다. 말씀을 하나 하나 들으면서 진정 나를 알고 깨닫게 되었지? 내가 너희
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 그래, 나는 너희를 너무 너무 사랑하는 자로다. 그래서 애타게 너희를 전도자를 통해 
불렀노라. 너희를 한명 한명 내가 부르지 않은 자가 없구나. 너희는 내가 사랑함으로 낳은 자로다. 너희는 내가 눈물로 씨
를 뿌려 거둔자로다. 나의 애인들아 너희는 나의 신부다 알겠지? 신부로서 나를 꼭 맞아야한다. 섭리의 핵심은 한마디로 
사랑이란다. 어떤 사랑? 나를 향한 사랑.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없었다면 섭리를 내가 하지 않았을거
야.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니 이 섭리역사를 펴왔고 이곳 가운데 불렀단다. 수료식은 수료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에게 약속
한 날이다. 영원히 변치 않고 이 길을 간다고 약속한 날이다. 나만을 사랑하고 가겠다고 약속한 날이다. 이 약속 끝까지 
지킬 것이지? 그래, 그래, 그래 나는 이 약속을 믿고 너희들만 바라보며 갈 거야. 이제부터 하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여
기서 가르치는 말씀은 내가 너희 선생을 통해 가르친 말씀이야 그러니 의심 말고 따라와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준 선생
은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다. 왜 사랑하냐고? 선생은 내 마음을 사랑하는 자이기에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주는 자이기에 내가 사랑할 수 밖에 없단다. 지금은 나를 위해 살다가 험한 길을 가고 있어. 육의 눈으로 
보고 선생을 판단하지 말아다오. 내가 진정 너희를 예비 시키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그러니 이곳 말고 다른 곳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해. 
이날을 나는 너무나 기다렸다. 이 기쁜날, 내가 너무 기뻐 이렇게 춤을 추고 있노라. 너희 눈에는 안보이겠지만 나를 보는 
자는 춤추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거야. 이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어 이렇게 춤을 추노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할께 너희 모두다 천국으로 데려갈거야. 너희는 모두. 그러니 너희는 절대 마음 변치말고 나만을 사랑하며 가야해. 너희 
마음이 변하고 나를 떠나버리면 이 약속을 지킬수가 없는 거야. 우리 서로 꼭 약속하자. 끝까지 이 길을 가겠노라고. 나도 
약속을 지킬 수 있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온다고 수고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더욱 주일말씀과 수
요말씀과 내가 해주는 간증자의 말씀도 잘 듣고 무럭 무럭 자라야 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 말
을 하고 있노라. 사랑하는 나의 이 말을 꼭 믿고 가야해. 사랑한다. 안녕.


